
주인공도실상이아닌이름인데
질질문문:: 스님께서는 본래 주인공도 실상이 아니

라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본래 없
는 주인공을 지극하게 믿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그것을여쭙고싶습니다.
답답변변::믿어야열쇠를맡기죠? 믿지않으면열쇠

를맡길수가없듯이말입니다. 내가‘참나’인주
인공을 진실로 믿는다면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거기를 믿고 맡길 수가 있죠. 주인공이라는 그것
자체도 이름이고 실(實)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름을부르는게아니라실상그자체를믿는다
는것인데바로거기다가놓아버린다면, 믿고놓
아버린다면해결이될수가있죠. 이게무슨소리
냐하면차가있고기름이있어도차는운전수가
끌고다닌다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차와 운전수와 기름이 삼합(三合)이

되어서돌아가듯이그렇게공존하니까색이공이
자공이색이다하는거고그렇게공존하는것을
공이라고할때거기다가몰락놔버리면그대로
공존돼서바로일체유생무생이한데합친그능
력의의사가되니나는손을까딱안하고도해결
을할수가있는그런문제가생기는겁니다.
여러분, 가난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당

하는거지누가가난을주고뺏어가는게아닙니
다. 옛날말에어느부자가복을지은거라고는동
네에서누가어린애낳는데고작짚한단준거
밖에 없었답니다. 그랬는데 부자가 죽어서 가 보
니까 부자 복(福) 창고에 짚 한 단밖에 없더란 셈
으로, 그런마음을썼으니짚한단만있을수밖에
요. 자기가준대로, 한대로밖엔안돼요.
그러니까여러분도생활을해보시겠지만수많

은사람한테속기도하고사기도당하고, 또안당
한사람도있고사기를친사람도있겠죠. 그러나
주인공에놓는, 방하착할수있는진실한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은 나중에는 참자기의 감응이 와
서그걸그렇게하라그래도안그럴겁니다. 또는
안그런다하는마음조차도없고한다하는마음
조차도없이슬그머니, 보이지않는데서다, 오온
에 칠보(七寶)가 가득히 차 있듯이, 가난도 면할
것이고병도물러날것이고, 그모든것이다저절
로, 자기의뿌리로서모든것이해결될겁니다.
그 뿌리엔 자식의 뿌리도 있고 부모의 뿌리도

있는데뿌리는다똑같이공이다이겁니다. 만강
에달이비쳐도그달이한달에서비쳤지여러달
에서 비춘 게 아니듯이 말이죠. 만 강에 달이, 수
많은달이비쳤다할지라도그것은한달에불과
합니다. 하나의달에불과하다이겁니다.

그러나그달이만강에비칠수가있기때문에
어떤 게 달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달이
하나의달일뿐이냐? 아니다. 만강에비칠수있
는 달이다. 그런다면 때로는 달빛이 만 강에, 즉
말하자면만달이될수가있고또때에따라서는
한 달이될 수가있고, 달이하나가 될수가 있고
달이만개가될수가있고이렇듯이인간의마음
도한마음이될수가있고, 여러사람들이나아님
이하나도없을때는바로여러분과같이한마음
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자꾸 찰나찰나 나투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도 없느니라 하고 바로‘무
(無)!’했던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한것입니다. 그러나이해만가서되는것이
아니니될수있으면모든것을공에다가놓아버
리세요. 모든 것을 공에다 놔 버리라는 것은 왜
냐? 예를들어만약에장님이있다고한다면장님
은지팡이없이는못갑니다. 그러니공에다놓지
않는다면장님의눈을밝게할수는없고겨우지
팡이하나쥐어주는것밖엔안되죠. 그래서공에
다가 이름을 붙여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
서거기다다놔버린다면바로여러분에게도그
뜻이 풀려 공도리(空道理)도 알 수 있으며, 바로
인에 의해서 연도 생기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체
가바로연기법(緣起法)이라는걸알수도있고요.
그마음을쓰면서돌아가는그자체가바로연이
라고할때, 그연에따라서인연의결과가나온다
는걸아실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하고 듣고 보고 하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러니까 여러분은 절에 다니면서 건성 다니지 마
시고 정진 열심히 하시고 진실하게 믿으셔야 합
니다.
그리고오늘부터라도다시정신을차려서주인

공이라는 그 자체!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름이라고 깔보려거든 아예 당신
이름을불러요. 성을부르든지. 김씨면김씨, 박
씨면박씨. 다당신이이날까지살아왔잖아요. 그
러니까‘네가 다 알아서 하고 안되는 일도 네가
알아서 하고 잘되는 일도 네가 알아서 해!’하고
안되는거되는거다거기다놓는다면, 맡겨놓고
참 믿는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바로 거기에서
홀연히 자기의 생명수의 근원이 스스로서 나올
것입니다.

타종교인은구원받을수없는지
질질문문::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종교는다좋은말씀이고착한사람이되게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
지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정말 이 불교만
믿어야구원의길을갈수있고저희같이이렇게
천주교를믿는사람은구원의길을갈수없는거
라고생각하시는지요?
답답변변::말잘했어요. 궁금하걸랑내대답해주죠.

외국으로 다니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종
교를볼때티베트불교든지알라신교든지뭐또
가톨릭교, 기독교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만
나서 토론도 해 보고 또 이렇게 봤어요. 내가 볼
때는불교(佛敎)라는단어가그냥주어진게아니
에요. 일체, 하다못해 이 풀 한 포기의 생명도 전
체생명은불이에요, 불!
그리고 말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뜻과 뜻으로 통하고 통신으로 통하고 그러는 거
를통해서만나서우리가서로보고배우고듣고

하는것이교(敎)예요. 그렇기때문에불교라는그
단어는 방편 아닌 방편으로써 그것은 이름이자
진리예요, 그대로.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진리를
말하는겁니다. 그러니까불교가어느한군데국
한돼 있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만큼 우리
는어느종교를막론해놓고, 그그릇을다르게하
고가는거를말하는게아니라, 모든거는주처에
근본이있는거지바깥에근본이있는게아니다
라는얘기입니다.
내가외국에도가보면여기기독교든지뭐, 가

톨릭교든지 많이 이렇게 토론하러 오셔요. 그런
데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왜? 불교고 기독교고
가톨릭교고다른게없이선지식은전부“딴타의
의사람을믿으면마구니소굴에드느니라. 너자
신을알라. 너자신부터알라. 주처는바로너한테
있느니라. 너이몸뚱이속의모든생명들을다스
리고나가는선장, 바로그자체가주인이니라. 그

주인부터알아야이전우주의섭리, 하나로돌아
가는이이치가바로거기에직결이돼있으니깐
알수있느니라.”한거거든요.
그런데기독교나불교를막론해놓고‘아이고!

잘되게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부처님!’하고
찾거든. 이거는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교든 간
에그런거를말하는게아니고, 근본너부터알라
이소리예요. 어떤종교를막론해놓고그이름을
떠나서 너부터 알라 이 소립니다. 못났든지 잘났
든지네가이세상에형성이됐으니까상대가있
고종교도있고세상도있는거지, 네가없다면아
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부터 알아라
이런거죠.
내 몸속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천차만별로 의식들이 많고 모습들이 많
아요. 그런데 그거를 중간에서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요, 내가항상얘기했듯이. 이것을들이고내
는 물질세계, 정신세계와 더불어 같이 모두 중용
을할 수 있는, 들이고 내고하는 그런선장이 있
다이겁니다. 그것을주님이라고하죠. 그런데주
님을 바깥에서 찾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죠. 부처
님도자기마음가운데있는것인데, 만날바깥으
로찾고하니깐그런것이지내가왜그러겠어요?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해 놨는데도

그렇게 모두 기복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이치가
있었죠. 물론불교도그렇지만다른것도다그렇
죠. 이조때에탄압을받고유교를숭상하고불교
를 해산시키고 이러는 바람에 스님네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방편을쓰고이랬던그습이아직까지도그
냥 내려오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은 시대가 시대
이니만큼고쳐야될거고개선해야될건데도불
구하고지금그대로할뿐이지, 다른게없어요.
나는이거고저거고이종교저종교를다다르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르게 찾으니
까내할말이없는거죠, 뭐. 아, 자기부터자기마
음속에주님이있고그이름이모두, 우리가아버
지의 이름이 있고 어머니의 이름이 있고 할머니
의 이름이 있듯이 그렇게 이름만 달랐다 뿐이지
근본은다똑같아요. 그래서예수께서도“나를믿
고나를찾아라.”이런거지, 자기몸뚱이를, 그고
깃덩어리를 찾고 믿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본
래는. 각자 너를, 진짜로 네 주인을 믿어라 이런
거지. 그런 건데 편집을 잘못했든가 뭐가 잘못됐
던 게 있었겠죠. 그러니 구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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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부르라는게아니라실상그자체를믿으라!

【 목적있게사는법 】
인간의존재이유와삶의목적에대한명쾌한해답!

【 죽음을준비하는법 】
잘죽는법과사후세계의구조에대한명쾌한해답을주는책

수선재엮음 /   문화영원저 /   328쪽 /   값12,000원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건강하게 사는 법 䤧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䤧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이세상에서가장놀라운일은

모든인간이하나도예외없이언젠가는죽을것인데도,

자기가죽으리라는걸잊고산다는것입니다.”

죽음을준비하는방법에대한
명쾌한해답을찾을수있습니다.

인간은어떤존재이며, 무엇을위해살아가야하는가? 
어떻게태어났으며, 왜생로병사를겪을까? 

이러한의문은살아있는동안누구나풀어야할숙제이다. 

그해답은명상수행에서찾을수있다. 

명상수행을통해‘진리를보는눈’이열려참된본성과하나가되면, 

누구나직관적으로인생의목적을깨달을수있다. 수선재엮음 /   356쪽 /   값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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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석: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철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
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
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인터넷블로그에「김옥수」또는「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더자세한내용을볼수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